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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무용 명문인 영국의 트리니티 라반(Trinity Laban)에서 수학한 로즈마리 리는 지난 30년간 안무가, 연출가, 공연예술가로 활동해 왔다. 장소 특정형 (site specific) 공연 및 커뮤니티 댄스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설치와 영상 연출을 해 왔다. 그녀의 작품에서 종종 대규모로 다양한 커뮤니티와 함께 작업하며 주변의 환경과 자연,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룬다. 30명에서 350명까지 다양한 규모의 참가자들과 함께 작업하지만 프로젝트의 규모와 관계없이 참가자들 사이의, 그리고 관객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자연 속 또는 도시 속에서 잊혀진 장소를 새롭게 바라보는 작업들을 했으며,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작품을 만들었다. 로즈마리는 영국 주요 예술 기관 중 하나인 아츠어드민(Artsadmin)의 협력 예술가이다.   
주요 작품
[bookmark: _GoBack]Passage for Par (2018)
영국 콘월 지방의 파 샌즈(Par Sands) 해안가에서 썰물이 시작될 때 30명의 여성들이 구불구불한 곡선을 만들며 나타난다. 2시간 동안 계속되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콘월 바닷가의 풍경과 어우러져 아득히 아름다운 장관을 형성하고 여성들은 계속해서 길을 만들어 나간다. 
Liquid Gold is the Air (2015)
3개의 화면으로 구성된 비디오 인스톨레이션 작품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무용수들이 자연 속에서 춤을 춘다. 자연과 자연의 소리, 음악 그리고 무용수들의 움직임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댄스 필름이다. 
Without (2013)
학생을 포함한 350명의 지역 주민과 함께 북아일랜드의 도시 런던데리(Londonderry)의 역사적 공간에서 춤을 추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를 도시를 둘러싼 성곽 위 7개의 지점에서 촬영하여 더블린 댄스 페스티벌(Dublin Dance Festival)에서 상영하였다.    
Melt Down (2012)
런던의 중심가에서 남성 40명이 종소리와 함께 커다란 나무 아래 바닥으로 천천히 쓰러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작품은 영국에 이어 브라질과 독일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Square Dances (2011)
200명의 사람들이 런던 중심가 네 곳의 스퀘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크기의 종을 울리고 춤을 추는 프로젝트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도시 내 장소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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